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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모처럼늦잠을자고싶은아빠를보리와여래가깨웁니다.

그러고보니올겨울은최근몇년에비해서
유난히눈을많이보게되는것같습니다.

아빠는내일아침출근길이걱정이지만식구들은그저신이나있습니다.

여래네식구들은집안으로들어와서도온통화제가
눈이야기뿐이었습니다.

왠지눈오는날먹는고구마나차는더맛이있는것같습니다.

녹은다음에야어찌되건일단은온세상을똑같이하얗게만들어주는
눈입니다.

문득여래아빠는군에있을때눈을치우던장면이떠올랐습니다.

만화

아빠, 아빠. 일어나요.
밖에눈이
잔뜩왔어요.

우리,
눈사람만들러

나가요.

집이한강체육공원
근처인게이럴땐

좋군.

그나저나
옛날에그많던
눈들이지금은
다어디갔대요?

그러게요.
우리어렸을때
같지않고요즘은
눈구경하기도
힘들어요.

풍년? 그럼
우리옥상텃밭도

올해는….

강원도엔눈이많아몇시간씩
눈을치우고나서겨우밥을먹곤했는데
밥을먹고나면도로치운만큼눈이

쌓여있지뭐야.

그래도올해는오랫만에
눈구경많이하네. 옛날
어른들말씀에눈이
많이오면풍년이
온다고그랬는데.

어디가긴, 온난화의
영향도있을테고…

도시생활로눈구경할일이
별로없어져서
그런게아닐까?

이야, 정말눈
많이왔다. 운동장이온통

다하얀색이야.

받아랏!

오지마. 편해지긴, 눈치울일이좀
줄었다뿐이지이세상에

편한군대는없어. 그런가.

아까분명히
치웠는데….

복수다!

호호호, 눈
내리는날은
끔찍했겠어요

그럼지금군인들은
편해졌겠네요.

끔찍하다마다. 그래도지금은
도로도다포장되고

염화칼슘을뿌려예전같진않더라구.

하지마.
오빠.

다
젖었다.

난성만든다엄마, 엄마.
이것봐.

어, 또
눈온다.

함박눈이네.
함박눈은안추워서

좋아.
정말.

우와, 멋지다.

내리는눈을
보니김삿갓,
김병연의

눈에관한시가
생각이나네.

그래, 멋지지. 우리
조상들은이렇게멋도있고
운치도있었는데요즘

사람들은….

눈에눈이들어가
눈물이나니이눈물은
눈물일까눈물일까? 정답!

눈물이다.
딩동댕!

오늘따라
멋진우리서방님

또사색에
잠기셨나?

아, 뜨거!

여보,
뭐해요? …….

그러게천천히
불어가면서마셔야지.

집이건조한가봐
자꾸코딱지껴.

춥다, 이제그만
들어가자.

서방님이
오늘은멋
좀부리시네.

가자.

고구마다. 나도눈속에
뭐한번
넣어볼까.

어린시절신었던
방한화생각이나네.

믿은고무로
되어있고위에는
털이달린….

참,
내장갑.

눈싸움할때
눈뭉치속에
작은돌멩이를
넣어서던졌던
녀석의얼굴이….

천황씨가죽었는가인황씨가죽었는가
산과나무천하가모두상복을입었구나.
햇님이소식을듣고내일문상을오면
집집마다처마끝에눈물흘리리라.

그래, 정말
잘만들었구나.

아웅, 더
자고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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